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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남성 성역할 갈등과 우울에 관계에 대한 자기은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었다. 남자 중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남성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기은폐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두 개의 독립변인과 하나의 종속변인을 포

함하였기 때문에, 두 독립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의 경로가 각각 자기은폐에 의하여 완전 또는 부분 

매개되는 것이 가능하여, 네 가지의 모형을 수립하였다. 이 네 개의 모형을 χ2 difference 검증을 하

여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매개효과는 Bootstrap 절차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형 2가 

가장 적합하였다. 모형 2는 감정억제와 우울의 관계가 자기은폐에 의하여 완전 매개되고, 일·학교·가

족관계 간의 갈등과 우울의 관계는 부분 매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검증 결과 감정억제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기은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일·학교·가족관계 간의 갈등과 우울

의 관계에 대한 자기은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일·학교·가족관계 간의 갈등의 우울에 대한 직접

효과 또한 유의하였다. 이 결과가 남자 중학생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실제에 가지는 함의, 이 

연구의 제한점,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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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남성의 문제에 관심을 쏟아온 많은 연구들은 남성 성역할과 심리적 건강(예, 우울, 

자기 존중감)의 관계를 살폈다. 이 연구들은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일군의 연

구들은 사회가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규정하는 성역할들 중 일부(예, 도구성)가 남성의 

심리적 건강(예, 자기 존중감)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김지현, 최희철, 

2007). 다른 연구들은 남성 역할의 어떤 측면들이 남성의 신체건강,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배우자 등 중요한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예, 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Breiding, Windle, & Smith, 2008). 예

를 들어, 선행연구들은 남성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인 성역할 갈등이 심할수록 더 우

울하고 불안하며, 배우자는 결혼에 대한 덜 만족하고, 더 우울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

다(예, 김지현, 최희철, 2007; 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Blazina & Watkins, 

1996; Breiding, Windle, & Smith, 2008). 최근까지 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영역

은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이다. 성역할 갈등과 심리적 건강의 관계에 관한 이제

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한 O'Neil(2008)은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를 조사한 27개의 

연구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들은 미국, 영국, 한국, 일본 등에서 이루어졌고, 3개의 

연구를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 성역할 갈등이 심한 남성일수록 더 우울하다는 결과를 

일관성 있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연구들의 대

부분은 남자 대학생과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그 결과가 남자 청소

년들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 남자 청소년들이 성역할 

갈등으로 인하여 얼마나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지를 살핀 연구가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은 부분적으로 남자 청소년들의 성역할 갈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Blazina, 

Pisecco, & O'Neil, 2005)가 개발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남성 성역할 

갈등이 어떤 경로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김지현과 최희철(2007)이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기존중감

의 매개효과를 탐색한바 있지만, 이외에 매개효과를 탐색한 경험적 연구를 찾기는 쉽

지 않다. 매개변인을 탐색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을 향상시키도록 조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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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

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이 검증될 때, 남자 청소년들이 우울을 극

복하도록 돕는데 관심이 있는 조력자들은(예, 청소년 상담사) 아동기에 형성되기 시작

해서(Gottfredson, 1984), 청소년기동안 계속된 성역할 사회화를 통하여 획득된 성역

할 갈등을(Blazina, Pisecco, & O'Neil, 2005) 변화시키려고 시도하기보다 비교적 변화

를 이뤄내기 쉬운 매개변인(예, 자기은폐)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성역할 갈등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부정적 역할을 주장한 성역

할 갈등이론(O'Neil, 2008)과 선행연구들의 주장에 기초하여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

계에 대한 자기은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다음의 선

행이론과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초한다. 첫째, 성역할 갈등이론, 성역할 긴장이론

(O'Neil, 2008; Pleck, 1995)은 감정표현을 어려워하고, 일·학교·가족관계에서 일이

나 학교에 지나치게 우선순위를 두는 상태 등을 뜻하는 성역할 갈등상태가(O'Neil, 

2008) 인간으로서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성역할 갈등

이 심한 남성들이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험적 연구들은 이

런 주장을 일관성 있게 지지하였다(김지현, 최희철, 2007; Good & Mintz, 1990; 

O'Neil, 2008). 둘째, 일부 연구자들은 남성 성역할(예, 성역할 갈등)로 인해 남성들은 

자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타인에게 숨기고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런 측면이 심리적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Good & Mintz, 

1990; Jourard, 1971). 그러나 일부연구를 제외하면 성역할 갈등과 자기은폐의 관계를 

살핀 연구는 제한적이다(Pederson & Vogel, 2007). 셋째, 심리적 건강에서의 자기은

폐의 역할을 조명한 연구들은 개인들이 자기에 관한 불편한 감정(예, 스트레스 사건

에 대한 부정적 감정),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예, 난 쓸모없다)과 정보(예, 신체질

병)를 숨기는 경향성을 자기은폐로 개념화 하고, 털어놓기와 질병의 관계 모형에 기초

하여(Pennerbaker & Chew, 1985) 자기은폐가 심할수록 우울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Larson & Chastain, 1993). 선행연구들은 자기은폐를 많이 할수록 우울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e.g., Carmer, Gallant, & Langlois, 2005; Ichiyama, Colbert, Laramore, 

Heim, Carone, & Schmidt, 1993).

이 연구가 자기은폐를 매개변인으로 선택한 이유는 자기은폐가 심리적 건강과 부정

적 관계를 보이는 한편,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얻기 위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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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과정의 필수요소인 자기노출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청소년 심리건강 조력전문

가들에게 청소년의 부적응과 조력과정 자체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이

다. 또한 자기은폐 이외의 매개변인(예, 자기존중감)을 이 연구에 포함하여 복수의 매

개변인들의 상대적 효과를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매개변인을 살핀 연구가 국내외 모두에서 제

한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성역할 갈등과 우울 사이의 단순한 선형관계를 넘어 좀 

더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초기연구로서 연구의 의미를 두고 단수의 매개변인

을 설정하여 그 효과를 탐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성역할 갈등과 우울

우울을 만성적으로 경험하는 개인은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

한다. 우울한 학생들의 자살사고는 우울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2.5배 더 높고, 자살

시도는 11배 더 높으며, 우울할 당시나 회복한 뒤에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Fonagy et al., 2002). 그리고 청소년기에 우울을 경험하는 것은 성인이 되었을 때 정

서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Fonagy et al., 2002). 청소년기의 우울은 발생 

비율(남 : 여=1 : 2), 우울의 원인 등(예, 남자 청소년은 자기비하와 관계된 우울, 여자 

청소년은 대인관계와 관계된 우울)에서 남녀 성차가 나타난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성역할이 우울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간주해왔다(Nolen-Hoeksema & Girgus, 1994).

남성과 여성 모두는 아동기 초기부터 각자의 생물학적 성에 적합하다고 사회가 규

정하는 심리적 성(gender) 혹은 성역할을 학교와 가정 등에서 학습한다(Gottfredson, 

1984). 성역할 사회화는 청소년기에도 계속되며, 많은 남자 청소년들은 사회화 과정에

서 규범적이지만(즉, 성문화 되지 않았으나 따라야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 역기능적일 

수 있는 성역할을 학습한다(Blazina, Pisecco, & O'Neil, 2005). 성역할 사회화는 부분

적으로 중요한 타인들이 자신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해서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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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지는 생각, 태도, 행동을 소년들이 보일 경우 강화하고,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여

겨지는 생각, 태도, 행동을 보일 경우 처벌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많은 양육

자들은 이 과정에서 경직된 성역할을 요구하며 그들의 아들이 적합한 남성으로 자라

도록 돕고 있다고 믿는다(Pollack, 1999). 

청소년들은 성역할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역할 사회화 압력에 

순응하기 마련이다(Marcotte, Alain, & Gosselin, 1999). 중학교 1, 2학년 정도가 되면 

남자 청소년은 남성 성역할을 분명하게 보이면서 여자 청소년과 다르게 행동한다

(Galambos, Almeida, & Petersen, 1990). 게다가 남성 역할(예, 도구성)이 여전히 여

성 역할보다 더 높은 사회적 가치를 부여받기 때문에 남자 청소년은 남성적 고정관념

을 모방하라는 사회적 압력을 받아들여 따르게 된다(Marcotte, Alain, & Gosselin, 

1999). 이러한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경직되고 제한적인 성역할(예, 가족의 부양)을 

강하게 내면화 하여 진정한 자기의 일부분(예, 예술가가 되겠다는 바람)을 소외시키거

나 타인의 욕구나 본성을 제한할 수 있는 역기능적인 성역할을 내면화 한 상태를 

O'Neil(1981)은 성역할 갈등이라고 정의하였다. 

O'Neil 등(1986)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역할 갈등 구인이 경험적으로 타당한

지를 검증하였다. 그들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성공·권력·경쟁(예,  “다른 사람과 경쟁

을 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최선의 방법이다”), 감정억제(예,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각별히 여긴다는 것을 말하기 힘들다”). 남성 간 애정행동 억제(예, “다른 남

자와 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불편하다”). 일과 가족관계 간의 갈등(예,  “일

이나 공부 때문에 여가 시간이나 가족들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이라는 4개

의 요인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성역할이 학습되고 경험되는 

방식이 복잡하고 특이하기 때문에(O’Neil, Good, & Holmes, 1995), 이 척도를 청소

년에게는 적용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Blazina, Pisecco와 O'Neil(2005)은 청소년기라는 발달적 단계를 고려하여 청소년들

의 삶의 경험에 적합하면서 성역할 갈등의 정의와 일치하게 성역할 갈등 척도의 문항

들을 개작하고, 성역할 갈등 구인이 청소년에게도 타당한지를 확인하였다. 그들은 두 

개 요인에 교차 부하되거나 요인계수가 낮아 구인을 잘 측정하지 못하는 문항을 탈락

시키고, 성인 대상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네 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각 요인은 남성 

간 애정행동 억제, 감정억제, 일·학교·가족관계 간의 갈등,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욕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

- 258 -

구로 명명되었다. 청소년용 성역할 갈등 척도는 한국어으로 번안되었고,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한 결과 4요인 구조가 한국의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

다(Kim, Choi, Kim, & Park, in process).

지난 십여 년 동안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역할 갈등

과 우울의 관계를 살핀 연구들은 두 변인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Good과 Mintz(1990)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역할 갈등의 네 가지 하위변

인 모두가 우울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더 많은 연구에서 성공·권력·경쟁과 남성 간 애정행동 억제는 우울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감정억제와 일·가족관계 간의 갈등이 심할수록 우울

하였고, 회귀분석 결과는 감정억제와 일·가족관계 간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우울을 

더 강하게 예측하는 변인임을 보여주었다(e.g., Good, Robertson, Fitzgerald, Stevens, 

& Bartles, 1996; Sharpe& Heppner, 1991; Shepard, 2002; Tokar, Fischer, Schaub, 

& Moradi, 2000; Zamarripa, Wampold, & Gregory, 2003).

최근 연구자들은 성역할 갈등이 언제, 어떻게 해서 남성 혹은 남자 청소년에게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개변인을 탐색할 

것을 제안하였다(Heppner & Heppner, 2008; O'Neil, 2008). Heppner(1995)는 매개관

계들을 탐색하여 성역할 갈등과 심리적 부적응 사이의 좀 더 복잡한 관계들을 조사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성역할 갈등 척도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충분하므로, 연구자들이 성역할 갈등의 하위요인들 각각을 사용하여 이 요인

들이 심리적 건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필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런 제안들을 반영하여, 남성 성역할에 관한 선행이론과 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성역할갈등과 우울의 관계를 설명하는 잠재적 매개변인을 찾고 매개변인으로서

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잠재적 매개변인: 자기은폐

자신이 신뢰하고 소중히 여기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어떤 측면을 개방하는 것은 

개방하는 개인에게 이익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과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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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야기 하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나 상황을 알리게 되어 타인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Kilmartin, 2007). 타인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스트레스 때문에 경험

할 수 있는 질병을 일으킬 확률을 낮춘다(Davison, Neale, & Kring, 2004). 그리고 

한 사람이 자기를 개방하는 것에 맞춰 상대가 적절하게 자기를 개방할 경우 두 사람

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Kilmartin, 2007). 이는 인간의 기본욕구인 소속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물론 자기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할 때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취약해지는 위험이 뒤따를 수 있지만(Kilmartin, 2007), 연구결과들은 자기를 개

방하는 것이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Pennerbaker, 1995).

하지만 Larson과 Chastin(1993)은 일상에서의 관찰, 연구결과 등을 종합한 후 개인

들이 자기노출과는 독립적으로 경우에 따라 자기에 관한 불편한 감정(예, 슬픔), 자기

에 관한 강한 부정적인 생각(예, 난 형편없다)과 정보(예, 심각한 의학적 질병, 가족의 

비밀)를 숨기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경향성을 자기은폐로 개념

화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이 숨기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털어놓기와 질병의 관계 모형(Pennerbaker & Chew, 1985)에 기초하여 자기

은폐가 심할수록 우울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Larson과 Chastin(1993)은 자기은폐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구성하였고, 이들을 

자기노출척도(Self-Disclosure Index, Miller, Berg, & Archer, 1983)의 문항들과 함께 

요인분석을 하고 가정대로 두 구인이 구별되는지 확인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두 구인

은 구별되는 독립적인 구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자기은폐는 우울과 유의한 관계

를 보였고, 개인이 경험한 외상사건, 외상의 고통,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대하여 갖는 

영향력을 넘어 우울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다수의 연구에서 자기은폐는 

우울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e.g., Carmer, Gallant, & Langlois, 2005; Ichiyama, 

Colbert, Laramore, Heim, Carone, & Schmidt, 199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Frinjis, Finkenauer, Vermulst와 Engels(2005)는 자기은폐 척도를 수정하여 청소년

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부모에게 숨기는 것이 많을수록 우울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

다. 그리고 그들은 1차 시점의 우울이 2차 시점의 우울에 대한 영향력을 제거한 뒤에

도 1차 시점의 자기은폐가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종단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들은 자기에 관한 부정적 정보를 적절한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않고 숨길수록 

우울 경향성이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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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자기에 관하여 은폐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변인의 하나는 

남성 성역할이다. Jourard(1971)는 남성이 가질 수 있는 생각, 감정, 소망이 여성만큼 

무한하나 남성 성역할이 남성의 내부 경험의 폭과 깊이를 제한하고, 진정한 자기의 

여러 측면들을 자기와 타인 모두에게 숨기게 만든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또한 개인적

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여긴 남성 역할이 남성으로 하여금 강건

하고, 목표 지향적이고, 성공을 추구하고, 정서적으로 무뚝뚝하게 보이도록 행동하게 

요구한다고 제안하였다. Jourard가 말한 바와 같이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제한하는 남성 성역할의 측면들을 O'Neil(1981)은 성역할 갈등(예, 성공과 성취

에 대한 욕구, 감정억제)으로 정의하였다. 

Jourard(1971)와 유사하게 최근의 연구자들은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자기노출을 

덜하고, 자기은폐는 더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Pederson & Vogel, 2007). Jourard 

(1971)는 타인이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남성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

러낼 경우 자신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하고 비밀로 하거나 어떤 것을 숨길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성역할 갈등의 한 측면인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한 

남학생들은 중요한 학업정보를 다른 학생들과 나누지 않고, 경쟁자에게 노출될 경우 

취약점이 될 수 있는 자기에 관한 정보를 숨길 수 있다. 감정표현을 제한하는 남자 

청소년들은 불편한 감정이 생기더라도(예,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상처, 슬픔) 남자답

게 보이기 위해 그 감정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 남성 간에 친밀한 행동을 제한하는 

남자 청소년들은 동성친구와 시간을 오래 보내고 서로의 작업을 도우며 간접적으로 

호감을 표출하더라도, “난 네가 좋아”와 같은 말과 같이 직접적으로 호감을 표출하는 

것은 피할 것이다(Kilmartin, 2007; O'Neil, Good, & Holmes, 1995). 일·학교·가족 

간의 갈등이 심한 남자 청소년들은 학업으로 인하여 여가를 갖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내지 못할 정도로 공부에 매달렸지만 그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그 결과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친구나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숨길 것이다. 이

와 같이 성역할 갈등은 남성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개방하는 것을 피하게 만들거나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감추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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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가설 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남자 청소년의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은폐가 매개

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먼저, 다수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성취와 

성공에 대한 욕구, 남성 간 애정행동 억제라는 성역할 갈등의 하위요인들은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매개변인에 의하여 매개될 효과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였

다(Baron & Kenny, 1986). 둘째,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감정억제와 일·학교·가족

관계 간의 갈등이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 이 요인들과 우울의 관계는 매개변인

에 의하여 매개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Baron & Kenny, 1986). 셋째, 선

행연구들과 이론은 성역할 갈등이 자기은폐와 관계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Jourard, 1971; Pederson & Vogel, 2007). 연구자들은 감정억제와 일·학교·가족관

계 간의 갈등이 자기은폐와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넷째, 선행연구

들의 결과에(e.g., Carmer, Gallant, & Langlois, 2005)에 기초하여 자기은폐는 우울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다섯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한 매개

모형 검증 시 Holmbeck(1997)은 부분 매개모형, 완전 매개모형 순으로 검증하고, 두 

모형을 비교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림 1] 모형 1 [그림 2] 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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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모형 3 [그림 4] 모형 4.

주. emotion = 감정억제; work = 일 ·학교 ·가족관계 간의 갈등; concealment = 자기은폐; 
depression = 우울..

본 연구는 두 개의 독립변인과 하나의 종속변인을 포함하였고, 두 독립변인에서 종

속변인으로의 경로가 각각 자기은폐로 인하여 완전 또는 부분 매개될 가능성이 있어, 

네 가지의 모형 수립이 가능하다. 가설화 한 모형은 그림 1. 2. 3. 4와 같다. 모형 1

은 독립변인에서 종속변인에 이르는 두 경로 모두가 자기은폐에 의하여 부분 매개되

는 모형이다. 모형 2는 감정억제에서 우울에 이르는 경로는 자기은폐에 의해서 완전 

매개되고, 일과 가족 관계의 갈등에서 우울에 이르는 경로는 부분 매개되는 모형이

다. 모형 3은 감정억제에서 우울에 이르는 경로는 자기은폐에 의해서 부분 매개되고, 

일과 가족 관계의 갈등에서 우울에 이르는 경로는 완전 매개되는 모형이다. 모형 4는 

두 개의 경로 모두 완전 매개되는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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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  법

1. 대상

서울의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자 청소년 208명이 임의표집 되어 이 연구에 참

가하였다. 극단값을 보인 6명을 탈락시키고 20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의 학년 분포는 1학년이 114명(56.46%), 2학년이 45명(22.3%), 3학년이 43명

(21.3%%)였다. 연령별 분포는 11세 3명(1.5%), 12세 57명(28.2%), 13세 68명(33.7%), 

14세 43명(21.3%), 15세 28명(13.9%), 16세 3명(1.5%)였다. 연령의 평균은 13.22세 

표준편차는 1.09세였다.

2. 도구

청소년용 성역할 갈등척도. 청소년 성역할 갈등척도(Gender Role Conflict Scale 

for Adolescents: GRCS-A; Blazina, Pisecco, & O'Neil, 2005)는 남자 청소년들이 자기

와 타인에게 제한을 가하고, 평가절하 하거나 침해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남성 성역

할의 부정적 측면을 측정한다. 이 척도는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식 6점 

척도로 각 질문이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가를 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6(매우 동의한다)까지에 선택하게 되어있다. Kim, Choi, Kim, Park(in process)은 이 

척도가 한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그들은 번역과 역번역의 과정을 거쳐 

영어문항과 한글문항의 동등성을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이 척도가 

원척도와 마찬가지로 4요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론적으로 관

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변인들과 상관관계를 살핀 결과 한국어 성역할 검사의 남

성성 척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자기존중감과 부적상관을 보이는 등 기대

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들은 4개의 요인을 원척도와 마찬가지로 남성 간 애정억제, 

감정억제, 일·학교·가족 간의 갈등,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욕구로 명명하였다. 하위척

도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65, .78, .72, .70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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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은폐. 자기은폐는 Larson과 Chastin(1990)가 개발하고 신연희와 안현의(2005)가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타인에게 자기에 관한 개인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경향성을 

측정한다. 이 척도는 Likert 식 5점 척도로 각 질문에 대해 자신을 얼마나 잘 드러내

지 않는가를 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5(매우 동의한다)까지에 선택하게 되어있

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은폐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86이었다. 잠재변인의 관찰변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Russel, 

Kahn, Spoth, and Altmaier(1998)의 권고에 따라 세 개의 묶음점수를 구성하였다.

우울. 우울은 BDI(Beck, 1967)의 척도를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하여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지난주 동안 경험한 우울 증상들의 심각

성을 측정하는 21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4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구

성되어 있고, 점수의 범위는 0에서 63점까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우울척도의 내적일치도는 .88이었다.

IV. 결  과

1. 변인들의 단순상관

표 1에 이 연구의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의 측정변인의 수준에서 구한 단순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첫째, 청소년의 성취와 성공에 대한 욕구, 남성 

간 애정행동 억제는 우울과 유의한 상관이 없을 것으로 가설화하였다. 표 1에 제시한 

결과는 이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는 성취와 성공에 대한 욕구, 남성 간 애정행동 억

제와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둘째 연구자들

은 감정억제와 일·학교·가족관계 간의 갈등이 우울과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으로 

가설화하였다. 표 1에 제시한 결과는 이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는 감정억제와 일·학

교·가족관계 간의 갈등이 우울과의 관계에서 매개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연구자들은 감정억제와 일·학교·가족관계 간의 갈등이 자기은폐와 유의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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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있을 것으로 가설화하였다. 표 1에 제시한 결과는 이 가설을 지지하였다. 넷째, 

연구자들은 자기은폐가 우울과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가설화하였다. 표 1에 

제시한 결과는 이 가설을 지지하였다.

<표 1> 우울, 자기은폐, 성역할 갈등 간의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

우울
자기
은폐

남성 간 애정
행동억제

감정
억제

일·학교·가족관계 
간의 갈등

성취
욕구

자기은폐 .32**

남성 간 

애정행동 억제
.12** .16**

감정억제 .25** .38** .52**

일·학교·가족관계

간의 갈등
.30** .37** .28** .36**

성취욕구 .02** .09** .27** .21** .34**

평균 10.54 27.73 18.77 28.70 19.26 26.54

표준편차  8.29  8.48  6.04  7.32  5.35  5.86

* p < .05. ** p < .01

2. 측정변인의 구성과 측정변인의 상관, 왜도, 첨도

Anderson과 Gerbing(1988)은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구인들이 타당한지 알아보

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각 구인들을 측정하는 개

개 문항들을 묶어 잠재변인의 측정변수를 먼저 구성하였다. 각 척도의 개개 문항을 

측정변수로 사용하면 추정해야 할 미지수의 개수가 지나치게 늘어나1) 많은 사례수를 

1) 각 구인의 개별 문항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측정모형에서 추정하여야 할 미지수의 개수는 135개 

이다. Bentler와 Chou(1987)는 필요한 사례수를 추정해야할 미지수 1개당 5사례로 권장한다. 이 

경우에도 개별문항을 측정변수로 사용할 경우 너무 많은 사례를 필요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개

별문항들을 묶음점수로 구성하여 추정하여야 할 미지수가 53개로 줄어들어 Bentler와 Chou(1987)

가 제안한 기준대로라면 265사례를 필요로 하여 이 연구의 202사례는 다소 미흡하다. 한편 추정

방법을 고려할 때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의 경우 권고되는 사례수가 200사례 이상이고, 

요인계수가 보통 이상일 경우(이 연구에서는 최소 .53 이상임) 200사례 정도이면 충분하다(Hair 

et al., 2006). 이런 제안들을 종합하면 이 연구의 202사례는 적절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더군

다나 구조모형에서는 모형에 따라 추정하여야 할 미지수의 수가 30에서 32개 사이로 필요한 사례

수가 150에서 160 정도이므로 이 연구의 202 사례는 적절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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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고,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법의 기본조건인 다변량 정상성을 기대

하기 어렵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문항점수들을 합한 측정변수

(item parcel)를 구성한다(배병렬, 2004). 연구자들은 연구방법론자들의 제안을 따라 6

개의 잠재변인 각각에 대하여 추출요인의 개수를 한 개로 지정하고 탐색적 요인분석

을 하여 요인계수를 구하였다. 그런 다음 각 묶음점수의 잠재변인에 대한 요인계수가 

동일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문항의 요인계수의 순위에 기초하여 각 묶음점수에 할

당하였다. 예를 들어, 자기은폐의 경우 첫 번째 측정변수에 1순위, 6순위, 8순위, 10

순위, 두 번째 측정변수에 2순위, 4순위, 9순위, 세 번째 측정변수에 3순위, 5순위, 7

순위 문항을 할당하였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표 2에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으로 선택된 19 관찰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와 

관찰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들을 제시하였다. 각 측정변인들에 대한 왜도와 첨도는 0에 

가까울수록 좋다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Heppner & Heppner, 2004). 그리고 각 변

인 원점수를 z 점수로 변환 한 후 그 값이 3.29 이상인 경우 극단치로 간주하고 총 

6사례를 제거하였다(Tabachnick & Fidell, 2001).

<표 2> 관찰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변인들 간의 단순 상관

DE1 DE2 DE3 CON1 CON2 CON3 RA1 RA2 RA3 RE1 RE2 RE3 RE4 CW1 CW2 CW3 NS1 NS2 NS3

DE1
DE2 .73**
DE3 .74** .72**
CON1 .28** .22** .23**
CON2 .34** .27** .29** .72**
CON3 .27** .16* .22** .68** .69**
RA1 -.04 .04 -.08 .11 .06 .06
RA2 .06 .04 .09 .17* .132 .17* .42**
RA3 .17* .22** .18* .10 .122 .09 .32** .42**
RE1 .13 .15* .093 .15* .16* .16* .37** .26** .34**
RE2 .23** .18** .20** .34** .34** .38** .26** .25** .42** .45**
RE3 .15* .18** .106 .20** .22** .30** .28** .22** .34** .37** .49**
RE4 .17* .23** .26** .29** .30** .26** .27** .25** .36** .40** .48** .43**
CW1 .16* .07 .08 .24** .24** .26** .19** .26** .17* .13 .24** .28** .16*
CW2 .25** .15* .11 .22** .20** .16* .16* .17* .17* .18* .30** .22** .13 .33**
CW3 .42** .34** .28** .31** .34** .30** .07 .16* .16* .20** .23** .19** .25** .42** .40**
NS1 .13 .08 .11 .17* .121 .12 .13 .18* .29** .15* .27** .23** .13 .17* .34** .35**
NS2 -.02 -.10 -.04 .04 .089 -.06 .05 .11 .14 .01 .09 .06 .05 .10 .22** .23** .42**
NS3 -.07 -.02 -.06 -.02 .043 -.05 .10 .13 .25** .01 .15* .19** .10 .05 .24** .11 .46** .46**
평균 3.47 3.21 3.87 8.20 10.90 8.62 5.61 5.09 8.07 6.31 6.15 9.32 6.92 6.08 6.51 6.67 11.7 7.80 7.00
표준

편차
3.13 3.05 2.96 2.94 3.53 3.03 2.42 2.28 3.14 2.15 2.34 2.85 2.26 2.27 2.38 2.32 2.88 2.19 2.30

왜도 1.01 1.14 .66 .16 .09 -.02 .29 .39 .26 -.15 .010 -.10 -.17 .30 .15 .01 -.04 -.31 .13
첨도 .75 .83 -.10 -.40 -.10 -.58 -.55 -.35 -.29 -.28 -.65 -.24 -.09 -.05 -.47 -.32 -.22 -.05 -.61

주. DE1 - 3 = 우울; CON1 - 3 = 자기은폐; RA1 - 3 = 남성 간 애정행동 억제; RE1 - 4 = 감정억제; 
CW1 - 3 = 일·학업·가족관계 간의 갈등; NS1 - 3 =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욕구. * p < .05. ** p < .01



남자 청소년의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 267 -

*

ns

ns

**

[그림 5] 측정모형 

3. 모형 평가

이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에 대한 적합도 평가는 Anderson et al., (2006)이 제안한 

기준에 기초해 해석하였다. Anderson et al., (2006)은 사례수와 측정변인의 수를 동

시에 고려한 적합도 기준을 제안하였다. Anderson 등(2006)은 사례수가 250미만이고, 

측정변인의 수가 12개에서 30개 사이일 때 TLI(.95 이상), CFI(.95 이상), RMSEA(.08 

미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4. 측정모형

측정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측정모형 검증 결과 χ2
(137, N = 202) = 195.72, p < .01, 

TLI = .95, CFI = .96, RMSEA = .05(90% 신뢰구간 [CI] = .03, .06)였다. 이는 측정모형

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준화된 요인계수, 잠재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그

림 2와 같다. 잠재변인들에 대한 모든 측정변인의 요인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단, 1로 고정된 요인계수는 제외). 이는 잠재변인들이 각각의 측정변인들에 의

해서 타당하게 측정되고 있음을 뜻한다.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성공과 성취

에 대한 욕구와 우울의 관계(r = .02, p > .05),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욕구와 자기은폐의 

관계(r = .11, p > .05)는 유의하지 않았다. 남성 간 애정억제와 우울의 관계(r = .17, 

p > .05)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들은 매개할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공

과 성취에 대한 욕구와 남성간 애정행동 억제를 구조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사각형은 측정변수를, 타원은 잠재변인을, 

작은 원은 측정오차를 뜻함. success =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욕구; emotion = 감정억제; 

affection = 남성 간 애정행동 억제; work = 

일·학교·가족관계 간의 갈등; concealment 

= 자기은폐; depression = 우울. 측정변인의 

잠재변인에 대한 경로계수가 1로 고정된 변인: 

RE4, CON1, RA3, CW3, NS3, DE1. * p <.05; 

** p < .01; 유의도 수준을 표기하지 않은 모

든 다른 경로: p < .001. ns = 유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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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모형

구조모형(그림 2)은 Amos 5.0을 이용하여 최대우도추정 방법으로 검증되었다.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모형 1(두 개의 독립변인 모두 부분매개 되는 모형)을 검증

한 결과, χ2
(59, N = 202) = 73.01, p > .05, TLI = .98, CFI = .99, RMSEA = .03(90% 

신뢰구간 [CI] = .00, .06)였다. 이는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결과이다. 감정억제와 

일과 가족관계 간의 갈등의 자기은폐에 대한 경로계수는 유의하였고(각각 β = .32, p < 

.01 ; β = .34, p < .01), 자기은폐의 우울에 대한 경로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β = 

.17, p > .05). 감정억제의 우울에 대한 경로계수는 유의하지 않았고(β = .07, p = > 

.05), 일과 가족관계 간의 갈등의 우울에 경로계수는 유의하였다(β = .34, p < .01). 

모형 2(감정억제와 우울간의 경로는 완전 매개되고, 일과 가족관계 간의 갈등은 부

분 매개되는 모형)을 검증한 결과, χ2
(60, N = 202) = 73.42, p > .05, TLI = .98, 

CFI = .99, RMSEA = .03(90% 신뢰구간 [CI] = .00, .06)였다. 이는 모형이 자료에 적

합하다 결과이다. 감정억제와 일과 가족관계 간의 갈등의 자기은폐에 대한 경로계수

는 각각 유의하였고(각각 β = .32, p < .01 ; β = .34, p < .01), 자기은폐의 우울

에 대한 경로계수도 유의하였다(β = .19, p < .05). 일과 가족관계 간의 갈등의 우

울에 대한 경로계수도 유의하였다(β = .37, p < .01). 모형 2는 모형 1에 내재되므

로 χ2 
difference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χ2 

difference (1, N = 202) = 0.3, p > .05로 유

의하지 않아, 더 간명한 모형 2를 선택하였다.

<표 3> 구조모형 검증 결과

모  형 χ2 df 모형비교 Δ χ2 ( df ) TLI CFI RMSEA

1. 모형1 73.01 59 .98 .99 .03

2. 모형2(최종모형) 73.42 60 1 대 2 0.3(1)** .99 .99 .03

3. 모형3 81.55 60 1 대 3 8.54(1)** .97 .98 .04

3. 모형4 85.58 61

1 대 4

2 대 4

3 대 4

12.6(2)**

12.2(1)**

4.03(1)**

.97 .98 .04

주. N = 202.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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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3(감정억제와 우울간의 경로는 부분 매개되고, 일과 가족관계 간의 갈등은 완

전 매개되는 모형)을 검증한 결과, χ2
(60, N = 202) = 81.55, p < .05, TLI = .97, 

CFI = .98, RMSEA = .04(90% 신뢰구간 [CI] = .01, .06)였다. 이는 모형 3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결과이다. 감정억제와 일과 가족관계 간의 갈등의 자기은폐에 대한 경로

계수는 각각 유의하였고(β = .30, p < .01 ; β = .35, p < .01), 자기은폐의 우울에 

대한 경로계수는 유의하였다(β = .28, p < .01). 감정억제의 우울에 대한 경로계수는 

유의하였다(β = .19, p < .05). 모형 3은 모형 1에 내재되므로 χ2 
difference 검증을 하

였다. 그 결과 χ2 
difference (1, N = 202) = 8.54, p < .01로 유의하여 모형1이 자료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림 6] 최종모형 검증 결과

굵고 이탤릭인 글씨는 설명변량, 작은 글씨는 경로계수와 상관계수를 나타냄. emotion = 감정

억제; work = 일과 가족 관계 간의 갈등; concealment = 자기은폐; depression = 우울.

모형 4(감정억제와 우울간의 경로, 일과 가족관계 간의 갈등과 우울 간의 경로 모

두 완전 매개되는 모형)를 검증한 결과, χ2
(61, N = 202) = 85.58, p = .02, TLI = 

.97, CFI = .98, RMSEA = .04(90% 신뢰구간 [CI] = .02, .07)였다. 이는 모형 4가 자

료에 적합하다는 결과이다. 감정억제와 일과 가족관계 간의 갈등의 자기은폐에 대한 

경로계수는 각각 유의하였고(β = .31, p < .01 ; β = .35, p < .01), 자기은폐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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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에 대한 경로계수는 유의하였다(β = .39, p < .001). 모형 4는 모형 1, 2, 3 모두

에 내재되기 때문에 이들 각각에 대한 χ2 
difference 검증을 하였다. 모형1과 모형 4를 

비교한 결과 χ2 
difference (2, N = 202) = 12.6, p < .01로 유의하여 모형1이 자료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모형2와 모형 4를 비교한 결과 χ2 
difference (1, N = 

202) = 12.2, p < .01로 유의하여 모형 2가 자료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모형 3과 모형 4를 비교한 결과 χ2 
difference (1, N = 202) = 4.03, p < .01로 유의하

여 모형 3이 자료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결국 χ2
 difference 검증은 모형 2

가 간명하면서 자료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χ2 
difference 검증 또한 표집의 

크기에 민감하므로, 나머지 적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를 비교하여보면 모형 2

가 근소한 차이로 다른 모형보다 자료에 더 적합한 것을 보여주므로 모형 2를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그림 6에 최종모형으로 선택된 모형 2의 추정치들을 제시하였다.

6. 매개효과의 크기

매개효과의 크기는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이르는 경로계수와 매개변인에서 종

속변인으로 이르는 경로계수를 곱하여 구하였다. 감정억제의 자기은폐를 통한 우울에 

대한 매개효과는 .061(.32 × .19)이고, 일과 가족관계 간의 갈등이 자기은폐를 통한 

우울에 대한 매개효과는 .065(.34 × .19)였다.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을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대로 Amos 5.0(Arbuckle, 2003)을 이용하여 bootstrap 

분석을 하였다. Bootstrap 절차는 먼저, 이 연구의 표집에서 무선표집을 1000번 반복

하여 1000개의 표집을 추출하고, 둘째, 1000개의 표집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

여 각 경로계수에 대한 1000개의 추정치를 구하고, 셋째, 1000개의 추정치를 사용하

여 감정억제와 일·학교·가족관계의 갈등에서 자기은폐를 통한 우울에 이르는 매개

효과의 추정치를 계산한다. 이것은 감정억제와 일·학교·가족관계의 갈등에서 자기

은폐를 통한 경로 각각과 자기은폐에서 우울에 이르는 경로의 짝을 각각 곱하여서 구

해진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영을 포함하지 않으

면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Shrout & Bolger, 

2002). 표 3 에서 감정억제의 자기은폐를 통한 우울에 대한 매개효과의 신뢰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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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영을 포함하고 있어서 감정억제가 자기은폐를 매개한 우울에 대한 효과가 유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학교·가족관계 간의 갈등이 자기은폐를 매개한 우울에 대

한 효과의 신뢰구간은 영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매개효과의 검증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
변인

β
표준화된 
간접효과

B
평균

간접효과

평균의
표준
오차

평균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감정억제 자기은폐 우울 .32 × .19 = .061 .091 .063 -.002,  .251

일·학교·가족

관계 간의 갈등
자기은폐 우울 .34 × .19 = .065* .098 .055 .001,  .259

* p < .05

V. 논  의

이 연구의 목적은 남자 청소년들이 보이는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기은

폐의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검증하는 데 있었다. 선행이론과 연구에 기초하여 구조모

형을 수립하고,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이 연구의 구인들이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하

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Anderson & Gerbing, 1984). 측정모형 검증 결과는 성역할 

갈등의 4개 하위요인(성공과 성취에 대한 욕구, 감정억제, 남성 간 애정행동 억제, 일·

학교·가족 관계 간의 갈등), 자기은폐, 우울이 측정변인들에 의하여 타당하게 측정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측정모형 검증에서 구해진 잠재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성취와 성

공에 대한 욕구와 남성 간 애정행동 억제가 우울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아 매개될 

효과가 없다는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감정억제와 일·학교·가족관계 간의 

갈등은 우울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 매개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 연구의 가설을 지지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들은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들과(i.e., Kim, Choi, Kim, 

Park, in process; Good, Robertson, Fitzgerald, Stevens, & Bartles, 1996; Sharpe& 

Heppner, 1991)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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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모형은 선행이론과 연구결과들에 기초하여 수립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을 통한 매개모형을 검증할 때 Holmbeck(1997)은 부분 매개모형을 검증한 뒤 완전 

매개모형을 검증하고, 두 모형을 비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따라 이 연구는 

두 개의 독립변인들과 하나의 종속변인 사이의 두 경로가 자기은폐에 의하여 둘 모두 

부분 매개되는 모형, 둘 중 하나는 완전 매개되고 나머지 하나는 부분 매개되는 두 

가지 경우의 모형, 둘 모두가 완전 매개되는 네 가지 모형을 구성하였다(그림 1, 2, 

3, 4, 참조). 구조모형 검증결과 모형 2가 최종 모형으로 채택 되었다. Bootstrap 절

차에 의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감정억제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기은폐의 매

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가 감정억제와 

자기은폐 사이의 유의한 관계, 자기은폐와 우울 사이의 유의한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감정억제가 자기은폐를 매개하여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할 뿐, 개개 경로계수가 의미없다는 것을 뜻

하는 것으로 아니므로 연구자들은 모형 2를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구조모형의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감정억제와 일·학교·가족관계 간의 갈등

은 자기은폐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 결과는 이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둘째, 

일·학교·가족관계 간의 갈등이 우울에 대하여 갖는 영향력을 통제한 뒤에도 자기은

폐는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 결과는 이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며, 자기은폐

와 우울 사이에 의미있는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e.g., Carmer, 

Gallant, & Langlois, 2005; Ichiyama, Colbert, Laramore, Heim, Carone, & Schmidt, 

1993). 셋째, 구조모형의 적합도와 매개효과의 검증 결과는 감정억제와 우울의 관계가 

자기은폐에 의해 완전 매개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Boostrap 절차를 거쳐 

그 효과를 검증하였을 때 95% 신뢰구간에서 영을 포함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고, 감정억제는 우울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

학교·가족관계 간의 갈등과 우울 사이의 관계는 자기은폐에 의해 부분 매개됨을 보

였다. 이 결과들은 자기은폐가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이 연

구의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결국 구조모형의 검증 결과는 감정억제가 

자기은폐를 매개한 우울에 대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적어도 이는 감정억제가 심한 개인들이 우울을 경험할 때 자기은폐의 정도를 변화시

키려는 개입전략이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결과는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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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만 한정된 것이어서 이 연구가 다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에 대한 보완적인 탐색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일·학교·가족관계 간의 갈등은 우울

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보였다. 적어도 이는 남자 

청소년들이 일·학교·가족관계 간의 갈등이 심해서 우울할 때 일·학교·가족관계 

간의 갈등과 자기은폐 둘 모두를 변화시키려는 개입전략이 효율적일 수 있음을 제안

한다. 이 결과 또한 이 연구에서만 한정된 것이어서 이 연구의 결과가 다른 연구에서

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보완적인 탐색이 필요해 보인다.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청소년들의 성역할 갈등과 자기은폐, 우울의 관계를 국내외 모두를 포함해 

처음으로 살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이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을 

통하여 잠재변인의 수준에서 성역할 갈등 구인의 하위요인인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욕

구, 남성 간 애정억제와 우울의 관계가 관찰변인을 사용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유의

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런 결과와 

선행연구들에서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욕구와 남성 간 애정억제가 감정억제, 일·학교·

가족 관계 간의 갈등을 통제하고 우울을 독특하게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고려하면(e.g., Good et al., 1996; Kim, et al., in process; Sharpe & Heppner, 1991; 

Shepard, 2000; Tokar et al., 2000; Zamarripa, Wampold, & Gregory, 2003) 적어도 

우울과 관계를 살필 때 반응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 두 변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이 연구는 성역할 갈등의 각 하위요인이 우울에 대해서 갖는 

관계를 살핌으로서 적어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청소년이 우울로 인하여 상담실을 

방문할 경우 상담자가 일·학교·가족관계 간의 갈등과 자기은폐의 정보를 평가할 필

요가 있음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의 결과에 기초한 교육 혹은 상담 장면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상담심리학자들은 남성 상담의 장면에서 성역할 갈등과 관련된 평가를 할 것을 

주장하여왔다(Cournoyer & Mahalik, 1995). 이 연구에서 성역할 갈등의 하위요인들 

중 일·학교·가족관계 간의 갈등이 우울과 유의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를 갖는

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는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자 청소년이 적어도 우울의 문제

로 상담실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경우 상담심리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Heppner(1995)는 성역할 갈등 구인이 심리적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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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된 다른 변인(예, 문제해결, 대처방식)의 영향력을 넘어 심리적 건강변인을 유의

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살필 것을 제안하였다. 이런 주장을 검증하는 것이 이 연구

의 주요목적은 아니었으나 이 연구에서 자기은폐의 우울에 대한 효과가 일·학교·가

족관계 간의 갈등보다 우울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결과는 남자 청소년의 우울을 

상담하는 상담자가 자기은폐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더불어 성역할 갈

등을 함께 평가해야할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자기은폐가 일·학교·가족관계 간의 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더라도 

그 효과의 크기가 직접효과에 비하면 크지 않다. 이 결과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자기은폐에 대한 처치를 가하기보다 일·학교·가족관계 간의 갈등 측

면을 직접다루는 것이 우울을 경감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그

러나, 이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자기은폐를 통해 더욱 촉진될 수 있음을 고려

할 때 이 둘 모두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할 경우 상담자는 남자 내

담자의 자기은폐를 간과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성취와 성공에 대한 욕

구는 자기은폐, 우울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일·학교·가족관계 간의 갈

등이 자기 은폐 및 우울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 것은 성취와 성공에 대한 욕구 자체

가 심리적 건강을 위협하기 보다는 일과 학교에서의 성취를 위해 가족 관계 등과 같

은 삶의 중요 영역을 희생하려 할 때 심리적 건강을 위협하는 경향이 더 큼을 나타

낸다. 따라서 남자 청소년들에게 성취지향을 부정적으로 여기기보다 삶의 다른 영역

(예, 가족관계, 일, 사회적 관계)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성공과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인식하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 참가한 

사례수는 202명으로 관점에 따라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필요한 사례수로 부족하

다고 간주할 수 있고 또한 임의표집이어서 연구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

라서 추후연구는 더 많은 사례수를 확보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

요가 있겠다. 그러나 단순한 반복연구보다는 자기은폐 이외의 다른 매개변인을 선택하

여(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검증된바 있는 자기존중감) 본 연구

를 확장하는 것은 남자 청소년들의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의 모형에서 감정억제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기은폐

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감정억제가 우울을 직접 설명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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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억제와 우울 사이의 단순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고려

하여 이 결과는 잠정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학생 시기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학업 및 직업에서의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성역할이 완전히 정착된 단계이기 보

다는 사회적 강화에 의하여 점점 더 굳어지는 시작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굳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위협할 만큼 의미있는 성역할이 아닐 수 있

다. 그러나 학업 등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감정을 드러낸 것에 대한 또래 남자 친구들 

혹은 주변인들로부터 강하게 놀림을 받는 경험을 할 수 있는(Shepard, 2000) 고등학생 

시기 혹은 그 이상의 성인기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경험이 더 많아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의미있게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연령 집단

을 대상으로 감정억제가 우울을 의미있게 설명하지 못한 이 연구모형이 일관성 있게 

검증되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들(e.g., 

Good et al., 1996; Sharpe& Heppner, 1991)과 일관성 있게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욕구

가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이 변인을 적어도 우울과 관련한 연구를 할 때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런 결과와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록 청소년들

의 행동문제가 적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하면,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욕구는 청소년기에는 

적어도 남성 성역할의 긍정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Blazina, 

Pisecco, & O'Neil, 2005). 더욱이 최근의 한 연구는(Zamarripa, Wampold, & Gregory, 

2003) 성공과 성취에 대한 적절한 욕구와 부적절한 욕구를 구별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욕구가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것은 청소년기

의 성취와 성공에 대한 적절한 욕구와 부적절한 욕구에 대한 이해가 있은 후에 좀 더 

면밀한 탐색을 요한다. 추후연구는 Zamarripa, Wampold, & Gregory(2003)의 개념화

를 적용하여 우울과의 관계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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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lf-Concealment as a Mediator between Gender Role 
Conflict and Depression in Korean Adolescent Boys

Choi, Hee-Cheol* ․ Kim, Ji-Hyeon**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elf-concealment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male gender role conflict factors and depression in 202 

Korean middle school boys with SEM. Including two independent variables of 

restricted emotionality(RE) and conflict between work, school, and family(CBWSF), 

plus one mediator and one dependent variable, this study compared four models 

reflecting perfect mediation or partial mediation effects of self-conceal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independent variable and dependent variable. The fit  

index of the second model was better than other models, in which self-concealment 

mediated perfectly the relationship between RE and depression, and partially 

mediated between CBWSF and depression. However, the mediation effect of 

self-concealment between RE and depression was not significant when the bootstrap 

method was applied.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CBWSF sub-factor of male 

gender role conflict influenced depression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self-concealment.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implications for counselor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gender role conflict, gender role, self-concelament, depression, 

adol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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